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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갤러리는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한국 단색

화 운동의 대표작가인 하종현의 개인전을 개최

한다. 이번 개인전은 50여 년에 걸친 작가의 주

요 작품들의 궤적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며, 대형 회화 작품과 더불어 이번 전시를 

위해 준비한 신작들로 구성된다. 작품들은 국제

갤러리 1관과 2관에걸쳐 전시될 예정으로, 단색

화 특유의 질감이 돋보이는 단조롭지만 강렬한

이미지의 회화작품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특히 

하종현 작가의 <접합 (Conjunction)>연작은 마

대를 캔버스로 사용하는 작가 특유의 화면 및 

물감으로 캔버스 표면의 입체적 표현을 이루어내는 마티에르(matière) 기법이 강조된 것을 볼 수 있

다.   

 

하종현은 70년대부터 캔버스의 양면을 모두 활용하는 작업방식에 대해 실험적인 탐구를 지속해왔다. 

특히 캔버스 뒷면에서 앞면으로 물감을 밀어내는 방식의 파격적 방법론에는 작가가 기질적으로 추구

해 온 기성형식에 대한 저항적 태도가 담겨 있다. 그는 단색화 태동기부터 화면의 앞뒤를 구분하는 

관행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시해온 바 있다. 미시간 대학의 미술사 교수 조앤 기는 작가가 추구하

는 액션(신체성)이 자아내는 그 고유한 회화 어법과 표면의 질감, 그리고 마대에 따른 색면은 단색화

를 회화의 경향이기보다 그 자체를 물질로서 다루며, 나아가 작품의 완성에 따른 이미지는 이 액션이 

반영된 회화적 결과로서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1 마찬가지로 하종현의 작품세계에서 ‘단색’ 곧 모노

크롬으로 통용되는 회화의 이미지와 그에 따른 표현방식은 그의 행위와 물질이 조우하는 실험적인 

탐구라고 볼 수 있다.   

 

                                      
1 Kee, Joan. 2015. “SEEPING BEAUTY.” In Yongwoo Lee. (ed) DANSAEKHWA. 80-85. Verona, Italy. 

http://www.kukjegallery.com/


2 

 

이렇듯 반세기에 걸쳐 하종현이 추구해온 단색화는 그림이 특정한 의미나 뜻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

니라 시각적 의미를 던져 버리고도 작가가 취하는 신체적 행위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최소한의 표현

이나 미미한 색깔로도 그림의 최소단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

다.2 

 

그 중 특별히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접합>연작 중 하종현이 도입하고 있는 기법이자 색채의 일부

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연기(smoke)’이다. 물감에 연기를 실어서 캔버스에 씌우면 표면에 연기가 

자연스럽게 부착이 된다. 작가의 언급에 따르면 특히 흰색의 물감을 칠한 후 그 위에 연기의 그을음

을 배어낸 작품은 인공적으로 형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자연의 색깔이 형성된다고 한다. 여기서 신체

적인 행위는 퍼포먼스라기보다는, 좀 더 자연적인 표현 과정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론의 일환이다.  

 

하종현이 추구하는 색의 경향 역시 자연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가 취하는 흙색이나 

검정색은 단순히 검은 톤의 색채가 아니라 어두워진 톤, 곧 기와가 오랫동안 비를 맞고 세월이 지나 

퇴색된 것과 같은 색채이다. 작가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친근하게 느끼는 대상을 색으로 활용하며, 

이를 발견하고 작품의 어휘로 치환하는 과정을 작업의 중요한 지점으로 삼고 있다. 물질로서의 단색

화의 철학 안에서 시각적인 색채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물질일수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작품은 물질과 

물감이 행위와 섞여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총체적인 결과물인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평론가 로버트 모건은 하종현 회화의 제목이 일관되게<접합>이라고 명명된 점에 주

목하였다. 그는 이 제목이 작품이 촉발시키는 미학적 경험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 제

목이 떠올리는 주제가 작품에 서사적 동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동시에 영적이고 세속적인 충돌 모두

를 참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3 이번 하종현의 국제갤러리 첫 개인전은 그가 끊임없이 추구해온 

것처럼, 기존 회화의 고정관념을 깨고 추상회화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는 탁월한 작품세계를 목도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Contact_ Communications Director Zoe Chun (82-2-3210-9885, 82-10-9601-5411 / E-mail. zoe@kukjegallery.com) 

  

                                      
2 Roundtable Conversation, organized by Yongwoo Lee, Kukje Gallery, Jan 22, 2015 
3 Robert C. Morgan, “Ha Chong Hyun: The traces on the wall”,Ha Chong Hyun catalog. 

mailto:zoe@kukjegallery.com


3 

 

 

Photo by Kim Sang-Tae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하종현은 작가의 고유한 조형언어라고 할 수 있는, 두꺼운 물감을 촘촘히 짜인 마대 뒷면에서 밀

어 넣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이는 루치오 폰타나의 캔버스에 날카로운 칼자국을 낸 커팅 기법의 

작품이나, 프랭크 스텔라의 화면 윤곽을 강조했던 기법 등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의 대표작으

로 일컬어지는 간결하고 고요한 분위기의 <접합> 연작은 밀가루, 신문, 종이, 철조망 등과 당시 

한국전쟁 이후 미군 군량미를 담아 보내던 포대자루 같은 非(비) 미술적이고 非(비) 전통적 매체

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이는 당시 시대상을 떠올려 본다면, 매우 일상적이며 동시에 

사회적 맥락들을 함축하는 소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의 관객들은 이를 통해 기존의 보

수적인 미술의 경향에 대해 작가가 제시한 대안과 더불어, 작가의 청년 시기를 특징짓는 당시의 

어려웠던 사회상을 반추할 수 있다. 하종현은 평생에 걸쳐 유화를 주로 다루었으며, 물감을 물질

로서 캔버스의 뒷면에서 밀어 넣는 그만의 고유한 기법은 한국 현대사의 정치-사회적 질곡과 급

격한 산업화 하에서 억눌러야 했던 내면의 고통과 울분을 예술적으로 승화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하종현은 1959년 홍익대학교 졸업 후 서울에서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홍익대학교 예술대학의 학장을 지냈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시립미술관 관장으로 재직하

였다. 작가는 2002년 부산시립미술관, 2003년 밀라노의 무디마 파운데이션 현대미술관, 2004년 

경남도립미술관등에서 개인전을 가진 바 있고, 최근 개인전으로는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에서 열린 대규모 회고전, 2014년 뉴욕 소재 블럼 앤 포 갤러리에서의 전시 등이 있다. 주요 소

장처로는 뉴욕 현대미술관(MoMA), 솔로몬 R. 구겐하임미술관, 시카고 아트인스티튜트, 홍콩의 

M+ 시각예술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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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들은 함께 첨부된 작품 및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당이미지는 홍보목적으로만 전시기간 내 사용되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Ha Chong-Hyun (b.1935) 

Conjunction 95-026 
1995 

Oil on hemp cloth 
185x185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Seoul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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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Chong-Hyun (b.1935) 
Conjunction 14-5 

2014 
Oil on hemp cloth 

73x92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Seoul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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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Chong-Hyun (b.1935) 
Conjunction 15-04 

2015 
Oil on hemp cloth 

194x259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Seoul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